
“죽음 앞에서 담담해질 수 있는 것은…”
한희원 작가 초대전 ‘生, 존재로부터’

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려
- GIST 오룡아트홀, 2024년 제3회 초대전으로 광주 대표하는 한희원 작가 작품 20여 점 

전시… 5월 1일(수)부터 6월 28일(금) 까지

▲ 2024 오룡아트홀 제3회 전시 ‘生, 존재로부터’ 포스터

‘죽음과 삶을 논하고 표현하는 철학과 예술이 실제의 삶 속에서 유린되어 관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끝없이 바라보고 만나는 절실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

다. (중략) 회피하지 않고 응시하는 것, 죽음 앞에서 담담해질 수 있는 것은 이런 

시간이 주는 답일 것입니다.’ 

- 작가 노트 중

지역을 대표하는 중진 화가로 미학적 사유의 화풍을 추구하고 있는 한희원 작가 

초대전 ‘生, 존재로부터’가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 오룡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오룡아트홀에서 올해 세 번째 열리는 초대전으로, 한희원 작가가 제

시하는 죽음과 삶에 대한 논제를 작가 특유의 두터운 질감으로 그려낸 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특히 ‘존재로부터’를 비롯해 ‘생과 기억의 파편’, ‘존재의 추상’ 등의 작품에서는 이

번 전시회의 주제이기도 한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와 삶의 본질을 느낄 수 있다.



▲ 2024 제3회 전시 ‘生, 존재로부터’가 진행되고 있는 오룡아트홀 전경

한희원 작가는 1970년대 민중미술로 화단에 등단하여 약 46년간 자신만의 화풍을 

확고히 구축해 온 광주의 대표 작가이다. 1990년부터는 내면적 서정성과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 작업을 주로 했으나 2020년대 이후에는 강한 터치와 두꺼운 질감의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주로 사회현실과 예술의 관계, 문학적 시심과 회화적 표현의 

관계에 대해 표현하고 탐구한 작품을 선보였다.

조선대학교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한 작가는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 대동미술상, 

원진미술상 특별상, 광주시민대상 문화예술부분 대상을 수상했으며, 약 70회의 개

인전을 열었다. 저서로 ‘이방인의 소묘(코리아북스, 2020)’가 있다.

한희원 작가는 “예술은 삶과 동떨어져 관념 그 자체로 남아서는 안 되고 세상과 함

께하고 함께 숨쉬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끝없이 바라

보고 만나는 절실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오룡아트홀을 찾아주시는 분들 또한 이번 전시가 오롯이 자신을 들여

다보고 끊임없이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룡아트홀 디렉터를 맡고 있는 최순임 작가는 “한희원 작가는 우주와 자연, 인간

이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화두로 탄생과 죽음, 사랑과 기억, 안식

과 상처를 담아냈다”고 소개하며 “한희원 작가의 열정 가득한 작품 속에서 오룡아

트홀을 찾는 분들 또한 철학적 사유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는 6월 28일까지 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리는 ‘生, 존재로부터’ 전시는 평일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주말 개방 문의/ 

T.062-715-2628)



한편 오룡아트홀은 지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 GIST가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행사 ‧회의 ‧강연 ‧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 건물인 오룡

관의 1 ‧ 2층 내벽에 조성한 전시 공간으로, 2022년 12월 제1회 초대전을 시작으로 

이번 ‘生, 존재로부터’ 전시까지 총 9회의 전시를 통해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